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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20년 사업평가안 논의  

●​ 2020년 사업보고 - 지부사업, 공동체텃밭 사업, 소모임활동, 회원행사, 도농교류사업, 

회의 및 사무처 보고,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캠페인 사업보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학교텃밭, 송도석산텃밭, 기타사업, 

교육사업총괄 등 자료와 함께 요약하여 보고함.  

●​ 2020년 사업평가 - 목표1, 목표2, 목표3의 내용과 더불어 자체 평가, 이사 및 운영위 

회의에 나온 평가를 바탕으로 내용을 공유함. 

●​ 이경숙 : 서구 연희동 세대공감텃밭 강사로 활동. 전문가과정 수료생께서 텃밭관리를 잘 

해주심. 한평텃밭 28개를 한 가구 당 1곳씩 참여할 수 있게 함.(주민참여예산) 

공동체활동과 텃밭교육을 함께 진행함. 마지막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잘 진행하지 

못함. 올해에 다시 사업 진행할 예정. 운영진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느껴짐.  

●​ 김미선 : 사무국 식구들이 일이 많은 것 같음. 도와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무국과 지부가 각자 바쁜 해였던 것 같음. 지부 성과가 목표한 만큼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음. 기후위기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원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공유해야하는가 하는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함. 회원들과 기후위기 

관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코백 사용 등)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열심히 전달함. 

●​ 가필현 : 텃밭회원들과 기후위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바빴다. 

단체활동을 통해서 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관심갖게 된 것 같음 

●​ 이은자 : 남도농의 경우 남촌산단 산업단지 저지 대책위 모임을 함께함. 기후위기 문제와 

맥락이 이어짐. 자체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중,  인도농 사업과 별개로 남동구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림, 서창, 만수르 텃밭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에 사무처 식구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는 인도농과의 연결고리가 약했다고 

생각하나, 자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됨. 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도움은 잘 받을 

수 있었음.  

●​ 정승실 : 부도농에서 함께하는 25명 중 14명 정도가 운영위원. 해바라기 심기, 퇴비만들기, 

청소년 봉사텃밭 등 모두가 즐겁게 시작했으나 뒤로 갈수록 힘들어짐.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관련 활동도 4월에 함.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수업도 진행. 전체적으로 지구를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ata9By6tqXWpc1ANetMqmoQ3OBPCvMU5u3StY0Obc7w/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g7wFCZbybDHCDkJbh9nYsLb-CHNVg7GCCKhzAmgyE/edit#gid=187340310
https://drive.google.com/file/d/17ZEMUC39Svu9BawFjQ1PjRjTDoQb7qzk/view?usp=sharing


살리는 도시농부 활동은 열심히 한 자부심. 반려식물 나눔을 약 300개 정도. 

공기정화내용과 QR코드삽입 등으로 반응이 좋았음. 청소년 봉사활동텃밭은 24차시 중 

18차시만 진행함. 빗물저금통 만들기, 기후위기강의, 나무 등 자연물 활용. 강사진과 

실무자가 나뉘어 약간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적도 있음. 구청과 재료구입 관련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이 있었음. / 인도농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음. 부도농의 일에 

집중하느라 인도농에 많이 신경을 못썼고,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혼자 

일한다는 느낌도 받음. 강사로 와준다는 느낌만 받고, 함께 운영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음. / 

김충기 - 운영 노하우나 문제해결의 방법 등에 대해 인도농에 협조를 요청하면 좋을 것. 

사무국도 여유가 없어 살피지 못했고, 지부연석회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고민희 : 사무국이 바쁘기도 했지만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쉬운 점은 

누구와(대표, 처장님, 팀장) 함께 논의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는 것. 올해에는 외부교육(지방 

위탁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좀더 내부(회원) 에 집중하셨으면,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중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으면(ex 남촌동 

옥상텃밭 조성) / 스배자 기후위기 활동(비닐, 노끈 사용 금지, 고기 없음) / 씨앗이음은 

안정기, 의견도 잘 맞고 소통도 잘 됨, 100만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 딱 적당했던 것 

같다. 올해는 회원을 추가로 모집할까 고민 중(10기 전문가과정, 주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음) 모집방식은 고민 중 

●​ 이경숙 : 회원들의 사정상 주기적으로 모여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말벌로 인해 벌들이 

죽음, 회의를 통해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 

●​ 유형민 : 사업의 확대, 실적을 낸 부분은 좋다.(외형의 확대), 지부활성화, 회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회원 지부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지부교부금 지원의 방식에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지부교부금을 회원사업비로 

사용한다면?) 

●​ 전강희 :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는 혼자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 김진선 : 지부의 자율성 보장과 간섭의 사이에서 오해와 배려 

●​ 이은자 : 지부와 회원의 연결고리에 있어 사무처장님이 큰 역할을 함  

●​ 김진선 : 지부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활용방식 고민, 두 팀장의 실질임금 보장 

 

안건 2. 올해의 회원 추천 

●​ 미추홀 : 안희숙 텃밭지기 

●​ 스배자 : 한경래, 최정은, 장만석 

●​ 씨앗이음 : 권위남 

●​ 달달사 : 이경숙 



●​ 흙놀이, 부평 : 강영숙(3표) -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 

●​ 부평 : 이은경 - 청소년 수업봉사, 운영위 적극적 

●​ 남동 : 장미경 - 청소년 상상텃밭 활동  

​
2차 총준위 : 2/1(월)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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